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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분노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연계 프로그램 개발*

김 영 희† 이 규 미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분노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분노조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요구조사, 프로그램의 목

표설정, 구성요소 추출 및 내용선정, 회기목표 설정, 프로그램 제시전략, 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전문가 타

당화, 예비 프로그램 적용, 최종 프로그램 적용, 프로그램 효과검증의 11단계로 구성된 통합적이고 체계적

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로 구안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분노척도를 실

시하여 전체 득점의 평균점수(M=97, SD=17.9) 이상인 학생과 그의 부모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

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아동과 부모 10쌍씩, 아동만 참여하는 비교집단에 10명을 무선배치하여 세 집

단을 구성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주 2회, 12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하여 실험집단(분노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연계 프로그램), 비교집단(분노조절 능력 향상 프

로그램), 통제집단 모두에게 프로그램 실시 전과 종료 직후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

램 종료 6주 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교집단은 아동의 분노수준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서 사후까지 유의한 변화가 있었고 추후에서는 회귀현상을 보인 반면, 실험집단은 사후, 추후까지 프로그

램의 효과가 유지되었다. 아동과 부모의 분노표현 양식에서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연계 실험집단이 아동단일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집단보다 초등학생의 분

노수준, 부모-자녀 의사소통, 초등학생과 부모의 분노표현양식을 향상시키는데 더 높은 효과를 나타냄으로

서 분노조절을 위한 부모변인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분노조절능력 향상, 부모연계, 분노수준, 부모-자녀 의사소통, 분노표현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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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로 효과적으로 조

절할 수 있을 때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감정

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분노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며 자

연스런 반응이다. 하지만 분노감정은 보편성

때문에 다른 감정에 비해 주의를 덜 기울이거

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간과하고 지나갈 때

가 있다. 분노는 가까운 사람들과 더 자주 경

험하는 정서(이규미, 1998)로 대인관계에서 좌

절된 욕구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이다(신정미, 조성호, 2014). 그러나 우

리가 분노정서를 잘 다루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억압하거나

표출하기도 한다.

분노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되느

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

타난다. 분노를 적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험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

체계의 일부분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Yavuzer & Karataş, 2013), 때로는 개인의

동기나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들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근배, 2008). 그

러나 부적응적으로 표현될 때 분노는 적대적

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으키거나 대인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질병의 원인이 되

기도 한다(Lemay, Overall, & Clark, 2012). 이처

럼 분노를 잘 다루면 환경에 적응하게 하여

삶의 에너지를 주지만, 역기능적으로 표현될

경우에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아동기는 분노정서가 초래하는 결과를 이해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조절기술

을 습득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 나가는 시기이다(Malatesta & Haviland,

198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은 사춘기를 경

험하면서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 경

향을 많이 보이며(유안진, 김혜선, 2004), 호르

몬 변화와 생리적 변화들로 인해 반항과 같은

본능적 충동 행동이 증가하기도 한다(장휘숙,

2007).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의 판단

과 책임에 따른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정해 주

기를 원하고, 또래에게 쉽게 수용되기도 하며,

동조, 공격성 등의 다양한 모델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정옥분, 2004). 때론 분노를 억압

하거나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쉽

게 수치심을 느끼는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분

노로 이어져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안지현, 이승연,

2013). 따라서 아동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분노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

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기에 분노에 대처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아동들이 분노의 적절한

표현방법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상황

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처를 하게

된다(Garner & Hinton, 2010). 분노조절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

하고, 분노로 인한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사회에 통

합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Hagiliassis,

Gulbenkoglu, Marco, Young, & Hudson, 2005). 또

한 아동의 건강하지 않은 분노표출은 적개심

이나 불안, 신경증, 과도한 긴장의 원인이 되

며, 언어적, 행동적 공격성으로 표현되기 때문

에 일상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

로 작용하기도 한다(Tylor, Novaco, Gillmer, &

Thorne, 2002). 아동의 다양한 정서와 행동 장

애의 이면에는 억압되고 미해결된 분노가 잠

재되어 있다(Enright & Fitzgibbons, 2000).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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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다양한 문제행동의 근원이 아동의 분노정

서를 조절하지 못한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

으로 볼 때, 분노조절을 위한 적절한 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이 문제 예방차원에서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노조절력 향상을

위해 아동 단일대상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부모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절되

지 않은 부모의 분노는 아동학대의 예측요소

(Fetsch, Yang, & Pettit, 2008)가 되며, 아동 분

노 유발, 반사회적 행동증가, 아동의 분노 표

현 강도와 빈도 수 증가, 공감능력 방해(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아동은 부모를 통해 분노

를 학습하거나 모방하기도 하며, 부모의 분노

행동은 아동의 분노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소가

된다(Yekta, Zamania, Paranda, Ayazia, & Lotfia,

2011).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

출하는 것은 적절한 분노조절의 어려움과 부

모-자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아동의 정

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반응들은 자녀

의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높은 상관이 있다

(Snyder, Stoolmiller, Wilson, & Yamamoto, 2003).

특히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중 부모관련 스트

레스가 아동의 분노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다. 이처럼 아동의 분노조절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외 여러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노조절 프

로그램에 부모를 참여시켜 아동의 분노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Cole et al.,

2013; Yekta et al., 2011). 특히 Yekta 외 (2011)

의 연구에서는 분노조절에 아동만 참여한 집

단보다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가한 집단이 아

동의 분노조절에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아

동의 분노조절력 향상을 위해 부모변인의 중

요성을 강조한 외국연구와는 달리 국내 선행

연구는 아동(박세나, 2011; 박윤아, 2007; 송현

옥, 2005; 이윤경, 2002)과 부모(이경미, 이인수,

2013; 정미선, 2014)를 각각 단일대상으로 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해 오고 있으

며, 아동의 분노조절에 부모를 참여시킨 경우

는 김경희(2012)로 한정되어 있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아동의 분노조절에 부모변인의 중

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김진희, 김영희,

2007; 서보람, 2013; 전성희, 2007), 그동안 선

행연구는 주로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

다.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참여한 김경희

(2012)의 연구가 있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

발 절차 없이 선행연구를 재구성하여 효과검

증을 하였고, 어머니 참여 회기 축소와 어머

니의 참여율 부족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타당화 과정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

한 그동안 실시된 국내외 분노조절 프로그램

의 한계점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추후검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김미영, 조혜희, 박지

연, 2010; Cole et al., 2013).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분노조

절 프로그램 관련 메타분석이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프

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 프로

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

고(백현주, 2009; 이정숙, 이현, 안윤영, 유정선,

권선주, 2011; 전은청, 이혜진, 이진숙, 2012),

실제로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프로

그램의 효과만을 검증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김경희, 2012; 송현옥, 2005; 이윤경,

2002).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효과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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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박세나, 2011)가 있지만 예비실시와

추후검사가 생략되어 있어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희박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연구는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

니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절차에 의해 추

후검사까지 타당화 과정을 거친 연구는 부족

한 상태이다.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또 하

나의 한계점은 효과검증에 사용된 종속변인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아동․청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분노조절 프로그

램들은 공격성을 주로 종속변인으로 효과검증

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백현주, 2009; 김

미영 외, 2012). 분노는 공격성에 이르는 선행

요인이 되며, 분노가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Novaco, 1975) 분노의 외현화된 형태인

공격성에만 초점을 두면 문제행동 촉발의 근

원인 ‘분노’는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분노조

절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효과검증이 필요

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분노조절의 변인으

로는 분노수준, 분노표현, 부모-자녀의사소통

등이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초등학생(박세나,

2011;Williams, 2002), 중학생(김종주, 2011), 고

등학생(문은주, 2010), 대학생(이지영과 손정락,

2011), 부모(이경미, 이인수, 2013; Fetsch et al,

2008) 등 다양한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분노수준 감소의 효과를 나타냈

다.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

노를 구성하는 인지, 정서, 행동의 어느 한 요

소만을 다루기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합적 접근이 한 두가지 치료적 접

근을 사용했던 경우보다 분노조절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Blake & Hamrin,

2007; Clore & Centerbar, 2004).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는 분노의 인지, 정서, 행동적 요

소에 따라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내용요소를

구성하여 분노수준 감소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김종주, 2011; 문은주, 2010; 박세나, 2011).

분노조절은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의 역기능

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줄이고 분노통제의 기능

적인 분노표현방식이 증가할 때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DiGiuseppe & Tafrate, 2007). 실제로

분노조절프로그램이 분노표현방식의 변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고(안윤영, 2012;

홍상황, 곽경숙, 김미라, 2009), 채유경(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이 분노수

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조절과 분노표현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 부모가 아동

의 분노표현에 매우 큰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

였지만(전성희, 2007; 정은희, 2010; Snyder et

al., 2003), 아직까지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분노

표현과 부모의 분노표현 효과를 함께 다룬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분노조절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도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부모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분노통제

가 높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감소하며(박

주영, 2014; 박희숙, 하정희, 2007; 서보람,

2013), 부모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

의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가 증가함을 입증하

였다(박희숙, 하정희, 2007; 서보람, 2013). 또

한 분노조절이 될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Fetsch et

al., 2008).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분노조절은 분

노표현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도 상관이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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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부모연계 프로그램은 아동의 분노조절력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것이며 이는 아동

의 분노수준 및 분노표현, 부모-자녀 의사소통

의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한

계점을 보완한 초등학생의 분노조절능력 향상

을 위한 부모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

된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분노수준, 분노표현,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방 법

프로그램 구안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김창대, 2002; 박인우, 1995)의

프로그램 개발 절차들을 토대로 피드백을 통

해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구안하였다. 본 연

구에서 구안한 부모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절차

와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도의 A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그의 부모들이다. 초등학교 5학년 학

생 198명 대상으로 분노척도(문은주, 김성

회, 2008)를 실시하여 전체 득점의 평균점수

(M= 97, SD=17.9)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 홍보를 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학

생 20명(남 12명, 여 8명)과 부모 20명, 그리고

학생만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10명(남 5명, 여 5

명)을 모집하여 구성하였다. 자녀와 부모가 함

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

로 무선표집하여 2집단(실험집단/통제집단)에

각각 10쌍씩 배치되도록 하고 학생만 참가하

기를 희망하는 10명을 비교집단에 배치하였다.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1피험자 간(집단유형 3 : 실

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1피험자 내(측정

시기 3 : 사전, 사후, 추후) 혼합설계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 및 통제집단 모두에게 프로그램 실시

전에 사전검사를, 프로그램 종료 직후 사후검

사를, 프로그램 종료 6주 후에 추후검사를 실

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정된 3개의 집

단 중 실험집단에는 분노조절 능력 향상을 위

한 부모 연계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비교집

단에는 분노조절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그리

고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사전,

사후 및 추후검사를 실시한 후 프로그램 검증

이 모두 끝난 뒤에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

로 부모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아동용 분노 척도

아동용 분노척도는 문은주와 김성희(2008)가

개발한 분노척도를 박세나(2011)가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요소 (8문항), 정서적 요소 (8문

항), 행동적 요소 (10문항)로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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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높은 점수

를 받을수록 분노수준이 높으며 분노조절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노

Cronbach’s a=.94이다.

프로그램 개발 절차 주요내용

1단계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를 통한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 필요

성 및 대상자 선정

� �

2단계 요구조사
▪분노조절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에 대한 요구조사

� �

3단계 프로그램 목표 설정
▪초등학생의 분노조절능력향상을 위한 부모연계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설정

� �

피

드

백

수

정

보

완

⇨ 4단계 구성요소와 내용선정
▪선행연구,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하위

구성요소, 회기수, 단위시간 결정

� �

⇨ 5단계 회기목표 설정 ▪각 회기별 목표 설정

� �

⇨ 6단계 프로그램 제시전략
▪회기별 동기유발 전략 작성

▪프로그램 제시전략 결정

� �

⇨ 7단계 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회기별 내용 구성

▪회기별 지침서 및 활동지 제작

� �

⇨ 8단계 전문가 타당화 ▪전문가 검증 과정을 통한 수정․보완

� �

⇨ 9단계 예비 프로그램 적용 ▪예비프로그램 실시 후 평가하여 최종 수정․보완

� �

⇨ 10단계 최종 프로그램 적용 ▪완성된 프로그램 실험집단에 적용

� �

11단계 프로그램 효과 검증
▪프로그램 적용 후 사전․사후․추후 효과검증

▪참가자의 경험보고서 및 최종 소감문 분석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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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분노표현 척도

아동 분노표현 척도는 Spielberger(1988)가 제

작한 것을 김백영(1997)과 김호숙(2001)이 초등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분노표현(anger expression)의 3개

하위요인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의

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많이 그렇다(4)’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표현(anger expression)에 해

당하는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점수는

각각 최하 8점에서 최고 32점까지이며, 분노

통제(Anger/Control)는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경

험과 표현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반면, 분노억제(Anger/In) 점수가 높을수

록 신체적,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

의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을, 분노표출(Anger/

Out)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이나 물건에 직접

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표현하여 분노감정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 Cronbach’s

a=.86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척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척

도는 Barnes와 Olson(1985)이 제작한 것을 민하

영(1992)이 번안하여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

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

위영역인 개방형 의사소통척도 10문항과 문제

형 의사소통 척도 10문항, 총 20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

수록 기능적이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을 나타낸다. 부모와의 의사

소통 전체 점수는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을 역

채점하여 합산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기능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85이다.

성인 분노표현 척도

부모의 분노표현척도는 Spielberger, Krasner,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전

겸구, 한덕웅, 이장호(1998)가 한국판으로 개발

한 성인용을 사용하였다. 분노표현 척도는 분

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의 3개 하위요인으

로 각 8문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분포는 8∼32

점까지이며 분노통제는 기능적 표현방식을 나

타내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 분

노표현방식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분노표현

Cronbach’s a=.84이다.

비교 프로그램

비교연구는 경험적 규칙성에 대한 명제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며, 본질적이고 이론적인

기준에 따라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할 때 기초

가 된다(Ragin, 2002). 본 연구에서 비교프로그

램을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의 유사한 프로

그램 보다 부모연계 프로그램이 분노조절 능

력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여 프로그

램의 타당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분노조절능력향

상 프로그램(박세나, 2011)을 비교 프로그램으

로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고 분노조절에 초

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연구대상(고학년), 요구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회기수(12

회기), 분노의 구성요소(인지․정서․행동적

요소), 프로그램의 목표면(분노조절능력향상)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비교집단에 실시할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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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18.0 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검사시기

(사전, 사후, 추후)와 집단(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Mixed-ANOVA)을 실시하였다.

검사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난 경우

에는 단순주효과를 검증하고 사후분석(Duncan-

test)하였다.

다음으로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 연구의

해석을 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과 부

모의 회기별 경험보고서, 프로그램 만족도 평

가, 축어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6인(교수 3, 상담전

문가 3)에게 자문을 받아 범주화 하였다. 범주

화한 진술문을 분노수준, 분노표현, 부모-자녀

의사소통, 아동과 어머니의 변화에 대한 내용

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프로그램 구안 방향

초등학생의 분노조절능력향상을 위한 부모

연계 프로그램 구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분노조절 능력 향상을 위하

여 분노의 인지, 정서, 행동의 통합적 접근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인지적, 정서적, 행

동적 요소 간의 구성 비율은 학생들과 부모의

요구가 높은 영역에 좀 더 개입하되, 각 요인

모두 분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Cosgrov,

2002)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편중되지 않도

록 구성하였다. 또한 인지, 정서, 행동의 통합

적 중재로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한 선

행연구(Williams, 2002)의 프로그램 내용요소를

토대로 하여 인지적 요소에 분노의 이해와 분

노조절전략을 포함시켰고, 정서적 요소에 자

기이해 및 타인이해 요소를, 행동적 요소에는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

한 대안 및 실행의 내용영역이 포함되도록 구

성하였다.

둘째,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아동의 분노조

절을 위하여 부모변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초기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

기의 아동은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

여 분노억제나 분노표출 등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Brody, 2006).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과 역량은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아동과 부모

가 따로 참여하는 회기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회기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1-5

회기까지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따로 집단에

참여하여 분노의 이해, 분노조절전략을 학습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집단초기 프로그램

의 내용이 인지적 요소로 부모 자녀 간 상호

작용보다 분노에 대한 교육적 성격을 띄고 있

으며, 아동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른 독

립적인 개인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정옥

분, 2004), 부모에게 저항감, 분노 등의 감정적

갈등을 보이는 고학년의 특징을 고려하였다.

그래서 아동만 참여한 집단에서 부모를 의식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속의 이야기를 충분

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수직적 권위를 지니는 아동기의 애착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시기(Grotevant & Cooper, 1986)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들이 부모-자녀 관계

에 악영향을 주고 이는 분노감 유발의 촉발요

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5회기는 부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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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분노에 대한 부모

교육으로 부모 자신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분

노조절의 모델링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분노

의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다루게 되는 6-12회

기까지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

여하도록 하였다. 아동과 부모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회기를 두는 이유는 아동의 문

제를 해결하는 상담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집단의 치료적 요인 가운데

‘일차 가족의 교정적 체험’(Yalom, 1995)으로

분노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1-12회기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

여함으로서 아동의 회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부모들도 학습하여 아동들이 배운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지도하고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회기의 주제에 따라 역할연기, 게임,

촉진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미해결된 분노감정

과 욕구를 해소하는 장을 마련하여 감정정화

및 긍정적 정서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특히

부모와의 역할놀이 및 실습으로 억압되고 미

해결된 분노를 표현하여 감정정화를 체험하

고 치료적인 시뮬레이션(Moreno, Blomkvist, &

Rützel, 2000)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개발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해 운영자용 지침서와 참가자용

워크북을 함께 제작하였다. 워크북에는 참가

자들이 집단, 가정, 학교 등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 참고자료, 평가지 등

을 포함시켜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매회기마다 ‘분노 알아차림 기록지’를 과제로

제시하여 일상의 분노경험을 기록하고, 매회

기마다 분노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분노를 자각하고 조절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구안 과정

학생 및 학부모 요구조사

분노조절프로그램의 내용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에 각 7개씩 21개의 요소

가 추출되었다. 선정된 내용요소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A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그의 부모 대

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총 60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요구조사의 우선순위는

프로그램의 참여자인 아동, 부모 두 집단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인지적인 요

인(7문항), 정서적 요인(7문항), 행동적인 요인

(7문항) 각 항목의 평균값에 대한 순위를 매기

고, 두 집단의 평균을 산출하여 평균값이 높

은 순서대로 전체 요구순위를 결정하였다. 아

동에게는 프로그램 교육내용의 요구를 파악하

기 위해 배우고 싶은 정도를 묻는 5점 Likert

식 척도로 구성하였다. 부모용 요구조사 문항

은 ‘자녀의 분노조절을 위해 부모가 알고 싶

은 점’을 묻는 5점 Likert식 척도로 자녀의 분

노조절에 초점화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구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조절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결과는 분노

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양식 알기(M=3.93), 분

노상황 시 대안적인 해결책 알기(M=3.93), 분

노와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 바꾸기(M=3.89)

순으로 나타나 이를 분노조절의 인지적 요소

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요소로 반영하였다. 4

순위인 분노 이해하기(M=3.87)도 인지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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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요소로 선정하였다. 이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고

(Kellner, Bry, & Colletti, 2002), 가장 기본적인

교육내용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다. 또한 다른 요인의 프로그램 내용요소에

비해 인지적 요소의 프로그램 요소가 한 개

더 많은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분노 구성 요

소의 인지적 요소를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고

(Deffenbacher & Mckay, 2000), 특히 Freeman

(2007)은 세 가지 요인 중에 개인의 정서와 행

동이 인지에 의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적 요소의 프

로그램 내용요소는 분노 이해하기, 분노와 관

련된 비합리적 신념 바꾸기, 분노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양식 알기, 분노상황 시 대안적인

해결책 알기를 반영하였다. 둘째, 분노조절의

정서적 요소에 대한 요구는 공감으로 화난 마

음 다루기(M=4.00), 분노감정 알아차리기(M=

3.99), 경청으로 분노 줄이기(M=3.95)순으로 나

타나 이를 정서적 요소의 프로그램 내용요소

로 반영하였다. 셋째, 분노조절의 행동적 요소

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는, 건강한 분노표현

방법 선택하기(M=3.97), 분노상황에서 문제해

결 방법 적용하기(M=3.96), 나 메시지로 분노

표현하기(M=3.92) 순으로 나타나 이를 행동적

요소의 프로그램 내용요소로 반영하였다. 요

구조사로 채택된 분노 하위요소의 전체 요구

조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시사점은

첫째, 아동은 분노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억압

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부모는 표출하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분노조절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이 건강한 분

노표현을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의 분

노조절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참여대상이 어머니와 자녀, 가족모두가

참여할 때 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이는 분노조절을 위해 학생

개인만을 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부모와의 상

호작용이나 가족 간의 역동을 다루는 것이 필

요하며 가족 안에서 미해결된 분노 감정이나

구성 요소 내 용 M SD 요구순위

인지적 요소

분노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양식 알기 3.93 1.06 1

분노상황시 대안적인 해결책 알기 3.93 1.02 1

분노와 관련된 비합리적인 신념 바꾸기 3.89 1.02 2

분노 이해하기 3.87 1.05 3

정서적 요소

공감으로 화난 마음 다루기 4.00 0.93 1

분노감정 알아차리기 3.99 0.99 2

경청으로 분노 줄이기 3.95 1.03 3

행동적 요소

건강한 분노표현방법 선택하기 3.97 1.06 1

분노상황에서 문제해결 방법 적용하기 3.96 0.99 2

나 메시지로 분노표현하기 3.92 1.01 3

표 1. 분노 하위 요소의 전체 요구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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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셋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과 부모 모

두 관계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적용으로 부모-자녀 간 상호

작용을 증진시켜 부모-자녀 관계가 향상되도

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분노조절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둔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분노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 설정한 프로그램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를 이해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다양한 생각들을 점검하여

대처한다. 둘째, 다양한 분노조절방법을 익혀

실생활에 적용한다. 셋째, 나와 타인의 분노정

서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고 공감한다. 넷째,

분노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

통기술을 익힌다. 다섯째, 분노상황에서 합리

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알고 실천한다.

여섯째, 분노를 조절하여 주변 사람들과 편안

한 관계를 맺는다.

구성요소 추출 및 내용선정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분노조절능력향

상을 위하여 분노조절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

하여 분노의 구성요소를 3개의 하위영역으로

추출하였고 각 하위영역의 인지적 요소 7개,

정서적 요소 7개, 행동적 요소 7개 총 21개의

프로그램 내용요소를 추출하였다. 이 내용요

소중 학생과 부모의 요구도가 높은 프로그램

의 내용요소 10개를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최

종적으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 회기와 회기별 목표

전체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구성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참여자의 피드백,

그리고 활동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아

동과 부모가 따로 참여하는 1-5회기에 아동은

90분, 부모는 100분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6-12회기는 120분으로 구성하여 주 2회 12회

기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제시 전략

분노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의 순서로 위계를 가지므로(문은주, 2010)

본 연구에서는 이 3가지 요소를 순차적으로 프

로그램에 제시하였다. 앞부분에 인지적 요소를

배치하여 분노에 대한 인지적 이해 및 분노조

절방법 등을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였다. 분노

의 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 중에 정서와 행동

이 인지에 의해 결정되며(Freeman, 2007), 인지

는 정서를 유지하고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므로(Bernard & DiGiuseppe, 2000) 인지적

요소를 처음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요소를 배치하여 나와 타인의 모습을 경청, 공

감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익히도록 하

였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지각과 판단이 함께

작용하여 정서를 결정하므로(Lazarus, 1982) 인

지적 요소를 학습한 후 정서적 요소를 순차적

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끝부분에 행동적 요

소를 배치하여 분노상황에서 합리적인 문제해

결을 위한 대안을 알고 실천하여 주변 사람들

과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분노의 정서경험은 개

인의 행위형태나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Rendek, 2007)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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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 후 행동적 요소를 학습하게 되면 분노

의 이해부터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의 구체화

부모연계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분노의 구성요소와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에 부합되는 활동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

해 회기별 지도자용 매뉴얼과 참가자용 활동

지, 참고자료, 상담기법, 준비물을 제시하여

구체화하였다.

잠정적 프로그램의 전문가 타당화

분노조절능력향상을 위한 잠정적인 부모연

계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담

관련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상담경험이 10년 이

상 된 교수 3인과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거

나 현재 초등학생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3인에게 타당도를 평가 받

았다. 전문가에게 받은 평가 및 자문 내용은

구안된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목표설정, 각 회기별 목표 및 활

동내용, 프로그램의 회기 배열순서, 아동의 발

달과 흥미도에 관한 내용, 현장적용성과 일반

구분 자 문 결 과 수정․보완한 내용

전체

• 회기별 도입부의 촉진놀이는 본 회기 활

동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시하

는 것 이 필요함

• 3, 5, 7, 8회기를 본회기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촉진활동으로 교체함

• 지도안의 활동별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지 제시가 필요하고 본 차시안의 목

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차시마

다 보완 하는 것이 필요함

• 각 회기별 지도안에 활동내용에 맞는 활

동지를 명시하였고 각 회기별 목표에 도

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동지를 제작

하여 보완함

• 아동과 부모가 참여하는 회기는 부모와

의 활동이 좀 더 강조되고 이와 관련된

목표가 제시되면 좋겠음

• 아동과 부모가 참여하는 회기는 아동과

부 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

하고 목표 진술도 아동과 부모활동 내용

에 대한 목표로 기술함

4회기

• 4회기 주로 정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의 분노 행동양식을 동적인 활

동으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음

• 4회기 주사위게임형식으로 가족의 분노

양식을 자연스럽게 탐색하고 흥미를 유

발하도록 수정․보완함

6회기

• 6회기 동적이고 흥미있는 활동으로 구성

되었으나 다소 활동분량이 많은 듯 하여

줄이는 것이 좋을 듯함

• 6회기 흥미있는 순서로 활동내용을 선별

하여 3가지 활동은 그대로 두고 한 가지

활동은 삭제함

8회기

• 8회기 아동이 엄마의 마음을 공감하는

부분을 첨가하는 것이 좋겠음

• 8회기 엄마가 아동의 마음을 공감하는

내용과 아동이 엄마의 마음을 공감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함

표 2.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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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능성의 5가지 평가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절

차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은 전체평균 4.57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잠정적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6-12회기에서 아동과 부모활동의 적절한 분배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나치게 아동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될 때 부모는 참여자가

아닌 보조자의 역할의 우려가 있어 부모회기가

시작되는 6회기부터 아동과 부모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 각

회기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활동지 구성에

있어서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의 다양화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두 활동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수정․보완하였다. 그

외에 의견을 수정 보완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회기 적용 결과 수정보완 사항

1 �‘상담에 가면, **도 있고, **도 있고’ 게임은 흥미도가 낮고 시간이 부족하여 삭제함

2
�4회기의 ‘분노 알아차림’ 기록지는 2회기 활동 후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어 2회기의

활동지로 변경함

3
�분노를 만드는 생각을 분노를 줄이는 생각으로 바꾸기를 다소 어려워하여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흥미있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보완함

4
�어머니 회기에서는 가족의 분노표현방법 탐색 후 자신의 분노표현방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

색 시간이 부족하여 전체집단에서 둘씩 짝을 지어 나눈 이야기를 요약하여 말하도록 시간분배를 수정함

5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부족하였음. 분노를 조절했던 경험을 나눈 후 집단원

이 사용하지 않았던 분노조절방법들만 보충․설명하도록 내용을 수정함

6
�경청 태도를 아동(어머니)이 평가하여 경청 관점에 따라 어머니(아동)의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학습의 효과

가 낮아 듣기 관점을 자가 점검하여 경청하도록 수정함

7

�버리고 싶은 감정의 수만큼 뿅망치로 펀치하도록 하였는데 펀지수의 한계를 정해주지 않아 활동이 산만하

였고 차분하게 내면을 조망하기보다 놀이에만 치중하는 현상을 보임. 뿅망치로 펀치하는 것을 찰흙 조각

떼어 버리기로 교체하여 차분하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조망하도록 수정하였음

8
�타인공감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여 자기공감 연습을 먼저 하도록 활동지를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타인공

감을 하도록 활동지를 제시함

9
�나 메시지로 어머니와 함께 화가 났던 상황을 이야기 한 후 분노감정을 해소하고 싶어 함. 하고 싶은 말

등을 신문지에 모두 적게 한 후 아동과 어머니가 신문지 펀치로 감정 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제시함

10
�주어진 사례를 보고 자기주장적 표현으로 연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임.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경험

한 분노사례를 자기주장적 표현 역할극을 하도록 수정하여 제시함

11
�갈등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동이 서로의 욕구가 다를 때 어떻게 욕구를 조율할지 어려워함. 갈등상황에서

타협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서로의 욕구를 조율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수정함

12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질문지에 아동과 어머니 자신이 변화된 것을 주관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동과 어머니의 변화를 모-자 상호간에 객관적으로 기술해 주는 것도 필요하여 칸을 추가함

표 3. 예비프로그램 적용 결과 수정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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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영역 프로그램 내용 회기별 목표 활동내용

1 프로그램 안내
• 분노조절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을 안다.

• 집단원 상호간에 친밀감을 형성한다.

• 친밀감 형성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 별칭 짓기 및 게임하기

• 집단의 규칙 알기

2

인
지
적

요
소

분노감정의

이해

• 화난 생각이 감정과 신체, 행동에 영향을 줌을

이해한다.

• 분노감정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이해한다.

• 분노감정 낱말 찾기

• 분노감정에 대해 이해하기

• 분노의 두 가지 양면 알기

3

인

지

적

요

소

분노와 관련된

비합리적인

신념 바꾸기

• 분노를 만드는 생각과 분노를 줄이는 생각을

구별할 수 있다.

• 분노를 만드는 생각을 분노를 줄이는 생각으

로 바꿔 일상생활에 적용해 본다.

• 분노를 만드는 생각과 분노를 줄이는 생각알기

• 분노를 만드는 생각을 분노를 줄이는 생각으

로 바꾸어 보기

• 나의 생각 점검하기

4

분노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 양식

이해하기

• 나의 반복적인 분노패턴을 이해한다.

• 분노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고

변화의 지를 갖는다.

• 내가 화가 난 상황 이야기나누기

• 가족의 분노패턴 주사위게임하기

• 나와 우리 가족의 분노표현방법에 대해 알게

된 점 나누기

5

분노 상황시

대안적인 해결책

알기

• 분노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힌다.

• 실생활에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분노조절하는 다양한 방법 알기

• 분노조절하는 다양한 방법 익히기

• 분노조절하는 방법 적용하기

6

정

서

적

요

소

경청으로

분노 줄이기

• 경청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청이 분노를 줄일

수 있음을 안다.

• 분노를 만드는 ‘경청의 걸림돌’을 알고 경청을

일상생 활에 적용해 본다.

• 두 가지 방법으로 듣기 역할극하기

• 분노를 만드는 경청의 걸림돌 알기

• 온전하게 경청하는 법 알고 실습하기

7
화난 감정

알아차리기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

고 알아 차릴 수 있다.

• 같은 상황에서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 감정의 종류 알아보기

• 나와 어머니의 감정 알아차리기 게임하기

• 감정낱말 넣어 표현하기

• 지금 여기에서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

8
공감으로 화난

마음을 토닥토닥

• 공감을 방해하는 대화가 분노를 유발시킴을 안다.

• 공감반응을 실습을 통해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한다.

• 공감에 대한 이해하기

• 자기공감에 대해 알고 연습하기

• 타인공감 연습하고 적용하기

9

행

동

적

요

소

나 메시지로

분노표현하기

• 나 메시지 전달법으로 분노상황에서 효과적으

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안다.

• 나 메시지 전달법을 익히고 실생활에 적용해

본다.

• 나 메시지에 대해 알기

• 나 메시지 연습하기

• 나 메시지 적용하기

• ‘마음의 세탁기’로 화의 찌꺼기 정화하기

10
건강한 분노표현

방법 선택하기

• 분노를 표현하는 3가지 방법을 알고 나의 분

노표현 방법을 탐색한다.

• 분노상황에서 자기주장적 표현방법을 익히고

실생활 에 적용해 본다.

• 3가지 종류의 분노표현방법 이해하기

• 자기주장적 표현 이해하기

• 자기주장적 표현 연습하고 역할극하기

• 부정적 감정 정화하기

11

분노상황에서

문제해결방법

적용하기

• 분노상황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문제 해결방법을 안다.

• 갈등상황에서 win-win하는 문제해결방법을 실

생활에 적용해 본다.

• 분노상황에서 갈등해결방법 알기

• 서로 win-win하는 문제해결방법 알기

• 어머니와 문제해결방법 연습하고 익히기

12 정리 및 평가

• 그동안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앞으로 분노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실천 의지를 다져본다.

•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내 모습 돌아보기

• 분노조절 실천 의지 다지기

• 칭찬받은 소감 나누기

표 4. 최종 부모연계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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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프로그램의 적용결과 및 수정․보완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한 프

로그램을 예비 집단에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에 사용된 용어의 적절성, 활동내용의 이해도

및 활동분량의 적절성, 회기별 참가자들의 반

응과 실시자의 관찰평가 및 참가자의 프로그

램 소감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예비프로그램

은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모와

아동 6쌍을 대상으로 주 3회 실시하였다. 아

동과 부모가 따로 하는 1-5회기와 아동과 부

모가 함께 하는 6-12회기의 전 회기를 실시하

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

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프로그램에 수

정․보완하였다. 첫째, 아동 수준에 맞지 않은

어려운 용어는 수준에 맞는 쉬운 용어로 수정

하였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 방법, 내용을 제

시하여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셋째, 학습 내용에 따라 게임, 역할극, 실습,

나눔의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흥미유발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였다. 넷째, 주어진 시

간 안에 회기별 목표에 도달하도록 학습량 및

학습내용, 학습순서를 수정․보완하여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최종 부모연계 프로그램

부모연계 프로그램은 첫째, 분노조절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노의 구성요소와 프로그

램의 내용요소를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구

성요소와 내용요소를 학생과 부모에게 요구조

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요소에 반영하

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

그램의 회기 수, 회기별 목표 등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 제시전략을 결정하였다. 넷째, 잠정

적으로 구안된 프로그램을 상담 교수 3인, 전

문상담교사 3인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

하였다. 넷째, 잠정적으로 구안된 예비 프로그

램을 실시 후 참여자의 소감문, 실시자의 관

찰평가를 통해 예비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표 4와 같이 최종 프로그램을 구안하였

다.

결 과

아동의 분노수준에 미치는 효과

집단과 검사시기의 주효과와 집단과 검사시

기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한 결과, 표 5와

같이 집단과 검사시기별 상호작용 효과가 인

지적 요소(F=34.327, p <.001), 정서적 요소

(F=25.350, p <.001), 행동적 요소(F=23.007, p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

별․검사시기별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하여

인지적 요소에 대한 검사시기별 유의도를 검

증한 결과, 표 6과 같이 사후검사에서는 실험,

비교, 통제집단의 순으로 평균값이 유의하게

낮았고(F=55.810, p <.001), 추후검사에서는 실

험집단의 평균이 비교․통제집단의 평균에 비

해 유의하게 낮았다(F=65.633, p <.001). 다음

으로 정서적 요소에 대한 검사시기별 유의도

를 검증한 결과, 사후검사에서는 실험, 비교,

통제집단의 순으로 평균값이 유의하게 낮았고

(F=45.780, p <.001), 추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의 평균이 비교․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유

의하게 낮았다(F=175.378, p <.001). 마지막으

로 행동적 요소에 대한 검사시기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사후검사에서는 실험, 비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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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량원 SS df MS F

인지

집단 간

집단 251.356 2 125.678 39.508***

오차 85.889 27 3.181

집단 내

검사시기 523.467 1 523.467 66.127***

집단×검사시기 543.467 2 271.733 34.327***

오차 213.733 27 7.916

정서

집단 간

집단 186.163 2 93.081 66.060***

오차 33.044 27 1.409

집단 내

검사시기 659.822 1 659.822 82.224***

집단×검사시기 406.844 2 203.422 25.350***

오차 216.667 27 8.025

행동

집단 간

집단 282.467 2 141.233 22.127***

오차 172.333 27 6.383

집단 내

검사시기 394.467 1 397.467 40.252***

집단×검사시기 450.933 2 225.467 23.007***

오차 264.600 27 27.000

***p< .001

표 5. 분노 하위요소의 집단 간 반복측정 변량분석

변량 변량원 SS df MS F Post-hoc

인지

사전검사@집단
2.067 2 1.033

.154
180.600 27 6.689

사후검사@집단
672.200 2 336.100

55.810*** 실험<비교<통제
162.600 27 6.022

추후검사@집단
623.267 2 311.633

65.633*** 실험<비교․통제
128.200 27 4.748

정서

사전검사@집단
1.267 2 .633

.099
172.200 27 6.378

사후검사@집단
387.267 2 193.633

45.780*** 실험<비교<통제
114.200 27 4.230

추후검사@집단
576.800 2 288.400

175.378*** 실험<비교․통제
44.400 27 1.644

행동

사전검사@집단
1.267 2 .633

.141
121.700 27 4.507

사후검사@집단
530.600 2 265.300

33.025*** 실험<비교<통제
216.900 27 8.033

추후검사@집단
766.467 2 383.233

23.357*** 실험<비교․통제
443.000 27 16.407

***p< .001

표 6. 분노 하위요소의 단순주효과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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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단의 순으로 평균값이 유의하게 낮았고

(F=33.025, p <.001), 추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의 평균이 비교․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유

의하게 낮았다(F=23.357, p <.001).

아동의 분노표현에 미치는 효과

집단과 측정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표 7과 같이 집단과 검사시기별 상호작

용 효과가 분노통제(F=22.710, p <.001), 분노

표출(F=17.004, p <.001), 분노억제(F=14.539, p

<.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

별․검사시기별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하여

분노통제에 대한 검사시기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표 8과 같이 사후검사에서는 실험․비

교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고(F=15.757, p <.001), 추후검사

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통제집단의

요인 변량원 SS df MS F

분노

통제

집단 간

집단 111.030 2 55.515 16.918***

오차 88.600 27 3.281

집단 내

검사시기 374.689 1 374.689 62.525***

집단×검사시기 272.178 2 136.089 22.710***

오차 161.800 27 5.993

분노

표출

집단 간

집단 38.607 2 19.304 4.450*

오차 117.111 27 4.337

집단 내

검사시기 189.356 1 189.356 70.164***

집단×검사시기 91.778 2 45.889 17.004***

오차 72.867 27 2.699

분노

억압

집단 간

집단 174.867 2 87.433 18.459***

오차 127.889 27 4.737

집단 내

검사시기 486.467 1 486.467 33.478***

집단×검사시기 422.533 2 211.267 14.539***

오차 392.333 27 14.531

*p< .05, ***p< .001

표 7. 아동의 분노표현 하위요인의 집단 간 반복측정 변량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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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63.528, p

<.001). 다음으로 분노표출에 대한 검사시기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사후검사에서는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F=17.861, p <.001), 추후검

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통제집단 간 평균

차가 유의하지 않았다(F=.590, p=.561). 마지막

으로 분노억제에 대한 검사시기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

균이 비교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의 평균이 통

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F=54.860, p

<.001), 추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

교집단․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F=19.608, p <.001).

아동이 보고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

는 효과

집단별과 측정시기에 따른 상호작용이 있었

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

형 의사소통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한 결

과, 표 9와 같이 집단과 검사시기별 상호작용

효과가 개방형 의사소통(F=11.848, p <.001)과

문제형 의사소통(F=7.282, p <.01)에서 모두

변량 변량원 SS df MS F Post-hoc

분노

통제

사전검사@집단
2.067 2 1.033

.165
169.400 27 6.274

사후검사@집단
201.800 2 100.900

15.757*** 통제<비교․실험
172.900 27 6.404

추후검사@집단
401.400 2 200.700

63.528*** 통제․비교<실험
85.300 27 3.159

분노

표출

사전검사@집단
6.067 2 3.033

.513
159.800 27 5.919

사후검사@집단
196.467 2 98.233

17.861*** 실험<비교․통제
148.500 27 5.500

추후검사@집단
5.067 2 2.533

.590
115.900 27 4.293

분노

억압

사전검사@집단
9.867 2 4.933

.453
294.300 27 10.900

사후검사@집단
396.800 2 184.900

54.860*** 실험<비교<통제
91.000 27 3.370

추후검사@집단
567.467 2 283.733

19.608*** 실험<비교․통제
390.700 27 14.470

**p< .01, ***p< .001

표 8. 아동의 분노표현 하위요인의 단순주효과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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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별․검사시기별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하여 개방형 의사소통

에 대한 검사시기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표 10과 같이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

요인 변량원 SS df MS F

개방형

의사소통

집단 간

집단 205.252 2 102.626 3.911*

오차 708.511 27 26.241

집단 내

검사시기 371.756 1 371.756 27.330***

집단×검사시기 322.311 2 161.156 11.848***

오차 367.267 27 13.602

문제형

의사소통

집단 간

집단 189.600 2 94.800 4.172**

오차 613.589 27 22.726

집단 내

검사시기 354.467 1 354.467 18.170***

집단×검사시기 284.133 2 142.067 7.282**

오차 526.733 27 19.509

*p< .05, **p< .01, ***p< .001

표 9. 부모-아동 의사소통 하위요인의 집단 간 반복측정 변량분석표

변량 변량원 SS df MS F Post-hoc

개방형

의사소통

사전검사@집단
.200 2 .100

.003
864.500 27 32.019

사후검사@집단
498.467 2 249.233

8.661** 통제․비교<실험
777.000 27 28.778

추후검사@집단
439.400 2 219.700

6.968** 통제․비교<실험
851.300 27 31.530

문제형

의사소통

사전검사@집단
6.067 2 3.033

.089
922.100 27 34.152

사후검사@집단
548.467 2 274.233

10.905*** 실험<비교․통제
679.000 27 25.148

추후검사@집단
298.400 2 149.200

5.256* 실험<비교․통제
766.400 27 28.385

p< .05, **p< .01, ***p< .001

표 10. 부모-아동 의사소통 하위요인의 단순주효과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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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비교․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F=8.661, p <.01), 추후검사 또한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6.968, p <.01). 다음으로

문제형 의사소통에 대한 검사시기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

균이 비교집단․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

았고(F=10.905, p <.001), 추후검사에서 또한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통제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낮았다(F=5.256, p=<.05).

부모의 분노표현에 미치는 효과

집단별과 측정시기에 따른 상호작용이 있었

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의 분노표현 하위변인

인 분노통제,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대한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한결과, 표 11과 같이 집단

과 검사시기별 상호작용 효과가 분노통제

(F=3.448, p <.05), 분노표출(F=6.987, p <.01),

분노억제(F=12.281, p <.001)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집단별․검사시기별 단순주

효과 검증을 실시하여 분노통제에 대한 검사

요인 변량원 SS df MS F

분노

통제

집단 간

집단 31.141 2 15.570 10.182**

오차 41.289 27 1.529

집단 내

검사시기 67.267 1 67.267 11.996**

집단×검사시기 38.667 2 19.333 3.448*

오차 151.400 27 5.607

분노

표출

집단 간

집단 14.430 2 7.215 3.622*

오차 53.778 27 1.992

집단 내

검사시기 67.289 1 67.289 23.759***

집단×검사시기 39.578 2 19.789 6.987**

오차 76.467 27 2.832

분노

억압

집단 간

집단 256.089 2 128.044 8.977**

오차 385.100 27 14.263

집단 내

검사시기 616.200 1 616.200 45.707***

집단×검사시기 331.133 2 165.567 12.281***

오차 364.000 27 13.481

*p< .05, **p< .01 ***p< .001

표 11. 부모의 분노표현 하위요인의 집단 간 반복측정 변량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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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표 12와 같이

사후검사(F=9.689, p <.01)와 추후검사(F=

11.639, p <.001) 모두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다

음으로 분노표출에 대한 검사시기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사후검사(F=3.709, p <.05)와 추

후검사(F=10.153, p <.01) 모두 실험집단의 평

균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분노억제에 대한 검사시

기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F=9.176, p <.01), 추

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통제집단

간 평균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958, p=.396).

부모연계 프로그램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 결과를 보다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회기별

경험보고서, 아동과 부모의 변화된 모습에 대

한 자기보고,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변화, 아

동이 보고한 부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동의 분노수준, 분노표현 양식,

요인 변량원 SS df MS F Post-hoc

분노

통제

사전검사@집단
.867 2 .433

.112
104.100 27 3.856

사후검사@집단
87.200 2 43.600

9.689** 비교․통제<실험
121.500 27 4.500

추후검사@집단
50.867 2 25.433

11.639*** 비교․통제<실험
59.000 27 2.185

분노

표출

사전검사@집단
1.400 2 .700

.280
67.400 27 2.496

사후검사@집단
26.867 2 13.433

3.709* 실험<비교․통제
97.800 27 3.622

추후검사@집단
54.600 2 27.300

10.153** 실험<비교․통제
72.600 27 2.689

분노

억압

사전검사@집단
1.267 2 .633

.156
109.400 27 4.052

사후검사@집단
41.600 2 20.800

9.176** 실험<비교․통제
61.200 27 2.267

추후검사@집단
4.867 2 2.433

.958
68.600 27 2.541

*p< .05, **p< .01 ***p< .001

표 12. 부모의 분노표현 하위요인의 단순주효과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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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과 부모의 공통적

인 변화는 대화시간 증가, 진솔하게 소통함,

문제를 함께 해결함, 분노감정 자각하여 분노

조절 함, 경청하게 됨, 부모-자녀 사이가 가까

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분노조절,

분노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및 문

제해결력 향상, 부모-자녀 관계 향상 등의 본

프로그램의 목표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논 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김창대, 2002; 박인우, 1995)의 모형

절차를 토대로 피드백을 통해 수정보완이 가

능하도록 구안하여 보다 타당한 프로그램 개

발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부

모연계 프로그램 개발모형 1단계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아동의 분노조절을 위해 부모연

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서보람, 2013;

전성희, 2007; Cole et al., 2013; Fetsch et al.,

2008; Sortsman et al., 2010; Yekta et al., 2011)

을 확인하였고, 비교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프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노조절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방법보다

타당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2단계는 요구

조사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요구도가 높

은 10개를 프로그램의 내용요소에 반영하여

아동과 부모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높이고 수

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현장 적용

성을 높일 수 있었다. 3단계는 프로그램 목표

설정단계이다. 분노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프

로그램의 목적과 그에 따른 6가지 목표를 설

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목표도달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4단계는 구성요소와 내용추출이다. 다

수의 분노조절 프로그램 연구(Williams, 2002;

Yekta et al., 2011)등을 분석해 21개의 내용요

소를 선정하였고, 요구조사를 통해 추출된 10

개의 내용요소에 대해 전문가 검증과정을 거

쳐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다. 5단

계는 프로그램 제시전략 단계이다. 선행연구

(문은주, 2008; Freeman, 2007; Lazarus, 1982)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배열 순서를 구성하여 프

로그램 대상자의 점진적 발달을 도모하고, 프

로그램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6단계는 프로그램의 회기와 회기별 목표설정

단계이다. 회기별 목표를 설정하여 적절성과

타당성을 전문가에게 검증받고 문제점을 수

정․보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다. 7단계는 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단

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

와 참가자용 활동지를 구분하고 필요한 준비

물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프로그램 계획과 실시가 일치하도록

하여 프로그램 실시자 변인에 의한 영향을 최

소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8단계는

전문가 타당화단계이다. 잠정적으로 구안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6인에게 타당도를 검

증받았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하

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메뉴얼화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

다. 9단계는 예비프로그램 적용단계이다. 연구

자의 논리에 따라 섬세하게 구성된 프로그램

일지라도 실시해 보면 연구자의 생각이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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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김창대, 2002; 박

인우, 1995) 예비실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좀

더 정교화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10단계

는 최종 프로그램 적용단계이다. 이 단계는

수정․보완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분노가 높은 5학년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

로 다른 환경에서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완성

도와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 11단계는 프로

그램 효과검증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

척도, 아동과 부모의 분노표현 척도, 아동이

보고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추후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

를 양적 검증하고, 경험보고서, 최종 만족도의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은 일회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및

목표달성을 위해 수정․보완을 거듭하는 순환

적이며 총체적 과정으로 개발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부모연계 프로그램은 선행

연구의 개발모형과 이론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고 그 개발모형

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부모연계프로그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분노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적용

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분노수

준, 초등학생과 부모의 분노표현양식, 초등학

생이 지각한 부모 자녀 의사소통에 어떤 변화

가 있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프

로그램 효과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부모연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분

노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

다. 실험집단은 분노감소 효과가 추후까지 유

지되었지만 비교집단은 사후까지 효과가 있었

고 통제집단은 효과가 없었다. 즉 비교집단은

프로그램이 적용될 때에만 초등학생의 분노감

소에 영향을 주며, 프로그램 종결 후에는 분

노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부모연계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단기효과가 아닌 프로그

램이 종결된 이후에도 초등학생의 분노감소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본 연구가 비

교, 통제집단보다 추후까지 분노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

동의 분노 감소 효과가 추후까지 유지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

동과 부모가 분노조절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분

노감소를 보인 연구(Cole et al., 2013; Sortsman

et al., 2010),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

동의 분노를 감소시킨 연구(Fetsch et al, 2008),

아동에게만 진행된 집단보다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한 집단이 분노감소와 분노조절전략

증가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낸 연구(Yekta et al.,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동과 부모가 프

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함께 학습한 후 일상생

활장면에서 함께 연습하고 적용하였으며, 배

운 내용들을 부모가 아동들에게 지도하고 강

화하는 역할을 하여 분노감소의 효과가 지속

적으로 유지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분노일지로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꾸준히 내면화되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의 기회

를 제공해 줌으로서 아동들이 자신의 분노를

쉽게 자각하고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매 회기마다 분노일지를 써서 4개월

후 추후검사에서도 분노를 통제하는 횟수가

유지되었던 연구(Kellner, Bry & Colletti, 2003)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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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으로 역할극,

모델링, 피드백, 과제제시를 사용한 것이 분노

감소의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결과는 분노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직

접적이고 치료적인 개입방법이 역할극, 모델

링, 피드백, 과제제시의 개입방법이라는 연구

결과(Blake & Hamrin, 2007)와 일치한다.

둘째, 부모연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분

노표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실험집단

의 분노통제, 분노억제는 추후까지 효과가 지

속된 반면, 분노표출은 사후까지 효과가 있었

다. 비교집단의 분노통제, 분노억제는 사후까

지 효과가 있었으며 분노표출은 유의한 변화

가 없었다. 실험집단이 비교집단과는 다르게

분노표현 하위 요소 중 분노통제․분노억제가

추후까지 유의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동들

이 건강한 분노표현법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분노표현에 있어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채유경, 2001;

Yekta et al., 2011)를 토대로 부모의 분노가 자

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부모가 부모의

분노표현 양식의 역동에 대해 이해하고, 아동

과 부모가 함께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

법 실습, 역할연기 및 피드백 주고받기 등을

통해 분노조절의 실천력을 높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아동의 분노억제를 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 것이 효과를 가져왔

다. 아동들은 분노표현법에 대해 학습할 기회

가 부족하여 분노를 억압하는데 익숙한 문화

적 배경 속에 있어(채혜정, 2004) 매 회기 마

음을 여는 촉진활동이나 치료적인 놀이를 통

하여 억압해 두었던 분노에 대해 충분히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활동은 아

동의 분노억제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준 김희성(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지

만 실험집단에서 분노표출의 효과가 추후까지

유지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초기

청소년들은 발달적 특성상 정서적 흥분성이

현저하며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되지 않아 극

단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쉽게 분노를 표출하

려는 특성 때문인 것(안윤영, 2012)으로 판단

된다. 둘째, 고학년 아동의 발달과제로 자주

불안하고 화를 내는 등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

정적 정서 경향을 보이며 사회화하는 과정 속

에서 긴장과 갈등을 겪는데 기인한 것(유안진,

김혜선, 2004)으로 보인다. 셋째, 친구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가 분노수준이 가장 높은 것

(채혜정, 2004)으로 볼 때, 또래의 영향력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아동의 분노표출 증가

는 어머니로부터 경청․수용․공감 받는 경험

이 증가하면서 아동이 억압된 감정을 있는 그

대로 표현하는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

으로 보인다(전성희, 2007). 하지만 이를 규명

하기 위해서는 추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다섯째, 분노표출의 효과가 유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연계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이 보

고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있어서 개방형 의

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은 추후까지 유의미

한 변화가 있었다. 반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

은 사후, 추후 모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본

연구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의 효

과를 함께 살펴보면, 분노통제의 기능적인 표

현방법이 높고 분노표출, 분노억제의 역기능

적 분노표현방법이 낮은 실험집단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조절이 부모

자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Fetsch et al., 2008 )와 일치한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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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사소통 유형인 개방형 의사소통이 추

후까지 유의한 증가가 있었던 것은 학습전략

면에서 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의사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

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아동

과 부모의 변화는 의사소통의 내용요소들이

포함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가자

들이 분노를 적응적으로 표현하게 된 연구결

과(문은주, 2010; 이경미, 이인수, 2013; 박세나,

2011)와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이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도 추후까지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감을 통해

위협받는 자기감과 억울한 감정을 경청, 수용,

공감 받아 부정적 감정의 억압이나 방어에서

벗어나면 자기감이 견고해지고 왜곡된 생각들

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전겸구(1999)의 주장과

도 일치한다. 또한 통합적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시켜서 분노를

조절하고 분노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함(천성문, 이영순, 이현림, 2000)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실험집단이 비

교집단에 비해 추후까지 부모-자녀 의사소통

의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의

충분한 실습을 통해 의사소통의 요소들이 아

동에게 내면화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에 비교집단은 어머니 개입 없이 아동 단일대

상만 의사소통을 학습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내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으로 판단되며 이는 부모변인의 중요성을 시

사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모연계 프로그램이 모의 분노표현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분노통제, 분

노표출은 추후까지 효과가 지속되었다. 반면

에 분노억제는 사후까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고 추후까지 효과가 유지되지 못했다. 비

교집단과 통제집단은 사후, 추후 모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집단에

참여하여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억압하

였다가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

음을 발견하였고, 자녀는 이로 인해 분노를

억압하거나 방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하였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에

게 미안함, 죄책감을 갖고 점차 기능적인 분

노표현을 하였다. 실험집단의 분노통제, 분노

표출의 유의미한 변화는 부모를 대상으로 분

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분노수준의 감소

를 보인 연구결과(이경미, 이인수, 2013; 정미

선, 2014)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분노표현 중 분노억제는 추

후까지 유의미한 효과가 유지되지 못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부모는 집단회기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전까지 무심코 해왔던 자신의

분노표현의 역기능성에 민감해지고 부모의 분

노정서와 분노행동에 대한 자각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자녀와 갈등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노조절하는 부모로서 기능하려는 부

담감 때문에 프로그램 종결 후 오히려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억압하는 모습으로 대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등학교 5,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를 자극

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노

를 억압함으로써 자녀와의 갈등에 대처한다는

연구결과(정은희, 2010)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어머니들은 분노상황에서 ‘나하나

참으면 다 편안하다’는 생각으로 분노를 습관

적으로 억누르는 현상을 보이는데(박현숙,

2014), 이러한 모습이 프로그램 종결 후 재현

되었을 수도 있다. 셋째, 분노교육을 통해 분

노억제의 역기능에 대해 다루었지만 부모가

이해한 내용을 내면화하는데 장기간의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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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치료회기 시간을 늘려 그 변화

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부모연계프로

그램은 비교집단, 통제집단에 비해 아동의 분

노조절력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아동의 분노수준 및 분노표현,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분노표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분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

니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아버

지나 가족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서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 가족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효과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분노감이 높아 학교생활에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 중 부모가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연계 프로그램에 참

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나 부모참여 가능한 시간대 운영 등을

보완하여 부모와 아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분

노의 이론적 근거와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기

반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회기배열 순서를 인

지, 정서, 행동적 요소로 제시했으나 집단의

발달과정 면에서 볼 때 정서, 인지, 행동의 순

서로 배열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집단초기에 인지적 요소로 배열하여 자칫 딱

딱하기 쉬운 학습내용에서 벗어나 정서적 요

소를 집단초기에 배열한다면 집단원의 마음열

기 및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넷째, 본 연구는 학교기반 프로그램으로

학교 환경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

와 아동의 출석률을 높일 수 있었으며 부모․

교사․또래의 정확한 정보제공 및 단기 개입

의 효율성이 있었다. 그러나 학교장면이 아닌

다른 상담 장면에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

한 충분한 사전 연구 및 지도자의 역량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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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arent-involved program for enhanc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nger

control ability, and verify its effec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and overseas programs for anger

control, and designed a comprehensive and systemic program development procedure comprising 11 stages of inquiry

research, setting up program targets, structural elements extraction and content selection, setting up session targets,

program presentation strategies, program content actualization, professionals ’ validation processes, preliminary program

implementation, final program implementation, and program effectiveness verification. This study performed the anger

scale for elementary 5th grade 198 students and selected those students who obtained the score above an average of

the total score (M=97, SD=17.9) and their parents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is study randomly divided the

participants into three groups including the experimental group of 10 children and 10 sets of parents, the control

group of 10 children and 10 sets of parents, and the comparison group of 10 students only. This study conducted

12 sessions of the program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twice per week.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is study conducted pre- and post-tests for the experimental group (parent-involved program

for enhancing anger control ability), the comparison group (program for enhancing anger control ability), and the

control group before and right after the program performance, and conducted afterward-test six weeks after the

program terminatio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le the comparison group showed a significant change in

children ’s anger level and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at the time of the post-test, and retroactive status in the

afterward-test, the experimental group turned out to keep the effect of the program in the post-test and in the

afterward-test. As for the anger expression types of children and paren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more

significant change than the comparison group. It is suggested that this study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parent

variables for anger control as the experimental group of parent-involved with children that was developed in this

study, showed a higher effect on enhancing elementary students ’ anger level,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and

anger expression types of elementary students and parents than the comparison group of children only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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